
혀의 망진(설진법舌診法)

고전古典에 이르기를 혀(舌)
는 열량정도이며길이는7촌넓
이는 2촌반이라했고 심장의묘
苗이며 비장脾臟의 외후外候라
했다. 심장은 군주지관君主之官
으로 오장육부의 주인이 되는
데 심장이위태로우면1 2장부가
위태로우며1 2장부의병이 들면
심장에 영향을 주고 심장이 영
향을 받으면 묘苗인 혀에도 곧
바로 증세가 나타나게 되므로
혀를 살펴서 오장육부의 상태
를 알 수 있다. 이러한 차원에
서 경험상으로 연구된 것이 설
진법이며 망진법중에서도 큰
비중을차지하고있다.
혀에 오장을 배당하는데는

여러 학설이 있으나 공통된 내
용을 보면 혀뿌리는 신장에 속
하고 혀의 가운데는 비위脾胃
에 속하고 혀끝(舌尖)은 심장
에 속한다고 한다. 그리고 혀
의 왼쪽은 간장에 속하고 바른
쪽은 폐에 속한다고 한다.
혀를 진찰할 때는 우선 설질

舌質과 설태舌苔의 상태를 잘
살펴야 한다. 설질이란 혀 전
체의 근육ㆍ맥락의 조직 상태
등을 말하며 설태는 혓바닥위
의 층을 만들어 생기는 태상笞
狀 물질을 말하는데 대체적으
로 혈병血病은 설질을 보고 기
병氣病은 설태를 본다고 해도
좋다.
설질을 볼 때는 신神ㆍ색色

ㆍ형形ㆍ태態의 4가지를 나누
어 살펴야 한다.
신기神氣란 혀에 생기生氣가

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으로
혀에 생기가 있고 광채가 있으
면 비록 질환이 있다고 해도
나쁜 증후는 아니며 광택을 잃
고 생기가 없으면 나쁜 증후인
것이다. 혀에 광택이 있으면
진액은 충족하고 광택이 없으
면 진액은 부족한 상태를 말한
다. 광택이 있다는 것은 혀가
민감하게 움직이면서 정기가
있고 상쾌하며 홍활색紅活色으
로 선명한 것을 말한다. 반대
로 혀가 바싹 마르고 어두운
색(枯暗色)으로 혈색이 없으면
죽게 된다.
색상色狀은 여러가지가 있는

데 건강한 사람의 설질의 색상
은 담홍색淡紅色이며 선명하고
윤택하다.
설질이 홍색紅色이면 승열증

勝熱症이며 윤기마저 없게 되
면 위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
이다.
정상적인 담홍색일지라도 혀

전체에 태苔가 없으며 반들반
들거리면 기혈氣血이 모두 허
핍虛乏한 상태이다. 설질이 선
홍색鮮紅色이면 온병溫病에 있
어서는 열熱, 허로병虛勞病에
있어서는 음허陰虛를 대표하는
것이다. 설질이 심홍색深紅色
이면 심포락에 사기邪氣가 침
입한 상태이며 혀의 가운데가
말라 있으면 위화胃火로 인하

여 진액津液이 상한 것으로 본
다. (설질이 반들반들 빛나면
위장의 기운이 쇠약해진 것임)
설질이 자색紫色이면 장부에

극심한 열이 있는 것이며 설질
이 남색藍色이면 기혈氣血이
모두 극도로 허약한 증후이고
설질이 흑색黑色이면 혈액이
이미 손상된 상태이다.
혀의 형상形狀을 살필 때는

혀가 딱딱한지(硬度) 까끌까끌
한지, 갈라져 있는지(龜裂), 부
어 있는지, 그리고 요철(凹凸)
등을 관찰한다. 설질이 딱딱한
것은 모두 승증勝症에 속하며
설질이 붓고 부드러운 것은 허
증虛症에 속하는 증상이다.
설질에 가시(軟剌)가 있는

것은 신실증腎室症과심허心虛
에 속하며 부드러운 가시가 튀
어나오는 것은 소장열小腸熱이
심한 현상이다.
또 설질이 얇고 파인 듯하며

(요철증세) 홍색이나 심홍색을
겸하면 신허腎虛에 의한 열이
극도로 성하며 진액이 크게 손
상된 증세이고 설질이 적색이
면서 가득히 부은 것은 질병이
혈血에 있고 심비心脾에 병이
있는 증세이다.
혀의 자태(舌態)를 살필 때

는 연軟ㆍ경硬ㆍ전戰ㆍ위威ㆍ
왜歪ㆍ서舒ㆍ축縮ㆍ토롱吐弄
의 8종류로 구별한다.
혀의 끝부분이 부드럽고 연

약한 것은(軟) 정상이며 병이
없는 것이고 혀의 끝이 강하고
딱딱하면(硬) 언어가 곤란하며
발음이 명료하지 못한 경우 외
인성 질환이나 잡병雜病에서
자주 나타난다. 잡병은 모두가
풍증(반신불수ㆍ구안와사등의
증후)이라 할 수 있다. (심하면
중풍의 전조증상이 된다)
혀끝이 떨려서 진정이 안되

는 것(戰), 파르르 떠는 것은
심허心虛 증세이며 날개를 움
직이는 듯한 형상은 간풍증이
라 하겠다.

혀가 연약하여 자유스럽게
움직일 수 없는 것은 위설폄舌
이라 하는데 기혈氣血이 모두
허약한 상태요 혀가 한쪽으로
비뚤어진 것은(歪) 중풍환자에
게서 많이 볼 수 있으며, 혀가
늘어진 것은(舒) 심장에 열이
있기 때문이며, 혀가 오그라드
는 것은(縮) 열병에 의해 진액
이 손상된 것이며, 혀가 퍼져
서 늘어지며 밖으로 나왔다가
곧 입안으로 들어가면서 아래
위 입술을 좌우의 주위로 빠는
것을 농설이라고 하는데(吐弄)
비장脾臟에 열이 많은 증상으
로 위험하다. (열독이 심장을
침입하려는 증후임)
설태舌苔를 살필 때는 먼저

진태眞苔가 있고 없는지, 태가
전체에 있는가 아니면 한쪽에
만 있는지, 또 태가 두꺼운지
얇은지, 윤기가 있는지, 말라
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.
진태란 혀의 태가 단단하게

혓바닥에 밀착된 것을 말하는
데 혓바닥에 돋아나 뿌리가 있
는 느낌으로 닦아도 없어지지
않고 혀를 빨아도 색의 흔적이
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이는
사기邪氣가 뭉친 것이다. 가태
假苔란 혀의 태가 확실하지 못
하며 혀위에 무엇인가 칠한 것
같은 느낌으로, 돋아난 것처럼
보이지 않으며 근根이 없는 것
을 말한다. 색과 관계없이 닦
으면 즉시 없어지고 빨아도 없
어지고 그 아래는 담홍색으로
윤택하다. 이러한 가태는 오랜
병으로 양약凉藥을 지나치게
사용한 상흔傷痕이라고 볼 수
있다.
설태의 색은 현재의 질병 증

상을 가늠할 수 있어 매우중요
하다. 설태에는 백색ㆍ황색ㆍ
회색ㆍ흑색과혼합색이 있다.
설태가 백색인 것은 제일 많

은 증상으로 풍한성風寒性인
습사濕邪의 표증表症이라 하겠
다. 즉 오한ㆍ발열ㆍ두통ㆍ코

막힘ㆍ해수 등의 증상이 있으
며 심번증ㆍ건구역질, 물을 마
셔도 토하는 증상, 복만ㆍ지체
권태와 소화불량ㆍ설사의증상
이 나타날 수도 있다.
설태가 황색인 증상은 위장

에 열이 있는 것이며 설태가
회색인 증상은 신승비허腎勝脾
虛의 한증寒症이다. 그리고 설
태가 흑색이면 대부분 중증重
症의 표시이고 백색과 황색이
겸한 것은(백색이 황색으로 변
하는 것) 풍사風師가 침범하여
고열화高熱化하는 현상이다.
요컨대 백태白苔는 표表를 주
관하고 황태黃苔는 이裡를 주
관하고 있다.
혀를 진찰할 때는 일반적으

로 낮에 실시해야하며 창문의
빛을 통해 실시하는 것은 색의
감별에 편향偏向이 생기기 때
문에 좋지 않다. 더구나 야간
의 불빛 아래서는 황색의 태나
설질을 식별하기 곤란하다.
질병이 위중하며 음양의 기

혈과 정액과 진액이 고갈하면
설질과 설태가 특수한 형색을
나타내기도 한다. 설태가 없으
면서 거울 면과 같은 것은 열
병에 의해서 병든 경우요 혓바
늘이 돋고 건조하며 마르고 갈
라져 있는 것은 진액이 고갈된
상태로 위험하다. 혀의 질이
짧게 수축하면서 음낭이 수축
하는 것도 간기맥이 끊어지려
는 증상으로 위험하며 혀의 질
이 빨갛고 흑색을 띠는 것은
신腎의 기운이 끊어지고자 함
이므로 위험하다. 또 혓바닥
위에 눈꽃모양의 백색 태가 돌
기하는 것도 양기가 끊어지려
는 혀의 모양이므로 위험하다.
지금까지 망진법을 수회에

걸쳐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
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본다.
그러나 유사한 병증이 나타났
을 때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
바란다. (참조문헌 : 유태우 저,
음양맥진법과 보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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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건강을
내가지킨다

權 赫 來
편집고문

실생활手指鍼

永嘉言行錄
一擧에 망라 照明되는安東權氏 1천년의 長江大河 파노라마!

始祖太師公에서부터秋淵權 公에

이르기 까지 1 8 1 6인 顯祖의 實記列傳 집대성!

難解하기 그지없는先祖의

詩文과金石文·狀記文등의완벽한 國譯과

총 3 2 7 0여 면, 원색 사진판 4 2 4면에

원고지 2만여 장의 내용으로

인쇄출판문화의첨단기술을총동원한최고급 寶藏本 安東權氏宗報社 서울分社
서울 종로구 필운동 2 8 8 - 1

전화( 0 2 ) 7 2 3 - 4 4 8 0

權正植·權五焄
叔姪兩代 3 0년에 걸쳐 刻苦로 이루어진

韓國은 물론 세계初有의 紀傳體氏族全史

全3卷 2 0만원

오늘날 貴宅은 家庭敎育에 自信이 있습니까? 이책은 우리 權門의 庭訓을 代行하고자 나왔습니다.

安東權氏一千年史

안동권씨종보安東權氏宗
報 능동춘추陵洞春秋의
1년 구독회비는 2만원이
고 선납제로 되어 있습
니다. 국내는 물론 해외
에 거주하는 교포에게도
우편으로 직접 배달됩니
다. 이같은 2만원의 구독
회비가 모여 우리 안동
권씨는 발전을 하게 됩
니다.
구독문의 : 02-723-4480


